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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은� 삶을� 담는� 그릇이라고� 많이들� 정의한다.� 맞다.� 건축은� 인간의� 정신을� 담

아내는� 그릇이다.� 책을� 읽으며� 생각지� 못하게� 건축이� 음악,� 미술과� 많이� 닮아있

다고� 생각� 들었다.� 건축은� 우리의� 가치관과� 사고� 구조를� 사는� 방법을� 통하여� 보

여� 주는� 인간� 정신의� 표현이라고� 책에서� 언급한다.� 이� 내용을� 본� 후,� 음악,� 미술�

또한� 가치관과� 사고방식을� 각자의� 방식으로� 보여� 나타내는� 점을� 보며� 건축과� 꽤�

많이�닮아있다고�생각했다.

이� 책은� 건물을� 짓기� 위해� 어떤� 기법을� 사용하는지.� 건물에� 쓰이는� 재료들은� 무

엇이며� 어떻게� 사용되는지.� 사람이� 생활하는� 공간이라는� 점에서� 건축은� 어떤� 특

징을� 갖게� 되는지,� 단순한� 건물을� 넘어� 도시� 구조까지� 이해할� 수� 있도록� 구성되

어� 있다.� 기본적으로� 한국� 현대� 건축을� 다루고� 있지만,� 건축의� 의미부터� 시작해�

공간을� 어떤� 식으로� 만들어� 나가야� 하는지� 다양한� 실제� 사례들을� 통해� 이해하기�

쉽게� 설명되어� 있어� 깊은� 전문성을� 요구하지� 않아� 건축� 세계를� 담백히� 이해하는

데�좋은�책이었다.� 건축을�전문적으로는�알지�못하는� 내가�인문적� 건축�이야기라

고� 적혀있는� 것을� 보고� 단순히� 궁금증을� 가지고� 읽어보게� 되었지만,� 그� 이상의�

가치가� 있다는� 걸� 알� 수� 있었다.� 특히� 30년이나� 된� 책이라는� 점이� 많이� 놀라웠

다.

가장�인상� 깊었던�부분은� 책의�맺는말에�나온� “저� 건물은� 멋있는�것입니까?”라는�

질문이었다.� 이� 문구는� 건축을� 전공으로� 하려는� 나의� 가슴에� 깊게� 꽂혔다.� 이� 부

분과�관련하여�저자는�스스로�나만의�생각을�직접�구축하는�것을�원한�것� 같다.

빛과� 건축의� 관계성에� 관심이� 있던� 내가� 이� 책을� 보며� 빛과� 어둠의� 사이에서� 그�

경계의� 위치를� 잡아� 나가는� 것이� 건축가가� 하는� 일이라는� 것을� 보고,� 건축에� 종

사하게� 된다면� 실내에� 들어오는� 빛의� 양까지� 우리의� 의지와� 능력을� 통해� 조정해

야�한다는�점을�알게�되었다.

나는� 걸어� 다니며� 보이는� 건물에� 대해� 멋지다,� 예쁘다� 등의� 꽤� 추상적인� 표현을�

통해� 외관을�중점으로만�평가하기도�했고,� 그저�건축가의�감상�혹은� 추구하는�방

향에� 따라� 동조하기도� 했다.� 하지만� 이� 책을� 읽고� 난� 후� 어쩌면� 오히려� 건축가

가� 생각한� 방향과� 다르게� 건물을� 해석하고� 그로� 인한� 해석의� 다양함이� 감상의�

창조성이라는�의미를�더욱�빛나게�해줄�수� 있다는�점을�알게�되어�인상�깊었다.

이런� 점에서�좋았다.� 단지�곧이곧대로�건축을�받아들이는�게� 아닌� 나만의�건축적�

철학을� 마련하고� 생각해낼� 수� 있어서.� 또한� 건축의� 가치가� 멋있다고� 표현될� 수�

있는� 것� 이상으로� 가치� 있다는� 점을� 다시� 한번� 상기시켜주어� 나의� 건축� 세계를�



구상하는데�많은�도움이�되었다.


